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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로토닌 합성 및 기능을 조절하는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

The FASEB Journal 
DOI: 10.1096/fj.14-268342

 세로토닌은 다양한 뇌 기능 및 행동을 조절함

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소아병 연구소 Bruce N. Ames 박사 연구팀은 세로토닌이 수행 기능, 감각 통문 및 사회적 행동을 조절하고, 주의

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양극성 장애, 정신 분열증 및 충동적 행동에서 공통적 결함을 가진다는 이전 연구 결과들을 종합함

 오메가 -3 지방산 보충제와 비타민 D가 이러한 뇌 질환에서 인지 기능과 행동을 개선한다는 이유는 아직 분명하지 않음. 연구팀은 뇌에서 세

로토닌 합성, 방출 및 기능이 비타민 D와 2개의 해양 오메가 -3 지방산(에이코사펜타엔산 (EPA) 및 도코사헥사엔산 (DHA))에 의해 조절되는

메커니즘을 제안함

 뇌 세로토닌은 비타민 D 호르몬에 의해 전사적으로 활성화되는 트립토판 수산화효소에 의해 트립토판으로부터 합성됨. 비타민 D (인구의

~70 %) 와 오메가 -3 지방산의 수준은 주로 낮으며, 이는 뇌의 세로토닌 합성이 적절히 일어나지 않음을 제시해 주고 있음

 연구팀은 EPA가 프로스타글란딘 E2 시리즈를 감소시킴으로써 시냅스 전 뉴런에서 세로토닌 방출을 증가시키고, DHA는 시냅스 후 뉴런에서

세포막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세로토닌 수용체 작용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을 제안함. 또한, 연구팀은 유전적 요인과의 조합에서뿐만 아니

라, 주요 발달 기간 중에 비타민 D, EPA 또는 DHA의 불충분한 수준이 세로토닌 활성화 및 기능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모델을 제시하고, 신경

정신과적 장애 및 우울증을 일으키는 하나의 기본 기전임을 밝힘

 이 모델은 비타민 D 및 해양 오메가 -3 지방산 섭취를 최적화함으로써 뇌 기능 장애 예방 및 조절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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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토닌 경로의 미량영양소 조절 (Micronutrient regulation of the serotonin pathoway)

1. 세로토닌 합성 및 기능을 조절하는 비타민 D와 오메가 3 지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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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유전체(Exome) 분석을 통한 근 위축성 측삭 경화증(ALS) 
유전자 및 경로

 근 위축성 측삭 경화증 (ALS)은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치명적인 신경 질환임

 연구팀은 ALS 소인에 기여하는 새로운 유전자를 규명하기 위한 적당한 크기의 시퀀싱 연구 결과를 보고함

 2874명의 ALS 환자의 진유전체(exome, 단백질 암호영역) 시퀀싱을 수행하고, 6405명의 대조군과 비교함. 지금까지 알려진 몇 가지 ALS 유전

자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비정규(non-canonical) IκB 키나아제 패밀리인 TBK1(TANK-Binding Kinase 1)이 ALS 유전자로 확인됨. 

TBK1은 ALS 및 선천성 면역, 자가포식 작용에 관여하는 OPTN(optineurin) 및 P62 (SQSTM1 / sequestosome)를 포함한 다양한 단백질들과 결

합하고, 인산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연구결과는 ALS에서 자가포식 경로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고, 치료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Science
DOI: 10.1126/science.aaa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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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 질환 진행에 관여하는 유전자 및 경로

(A diagram showing the genes and pathways implicated in ALS disease progression)

2. 진유전체 분석을 통한 근 위축성 측상 경화증 (ALS) 유전자 및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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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시간이상수면, 뇌졸중과연관"<영국연구팀>

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계속해서 하루 8시간 이상 잠을 자는 노인은 6~8시간 수면을 취하는 노인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50%가까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 약 1만명(42-81세)을 대상으로 9년 5개월에 걸쳐 수면과 심장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연구팀을

지휘한 임상노인의학 전문의 코 카이테 박사가 말함

 이들은 10명 중 7명이 수면시간이 6~8시간, 10명 중 1명이 8시간 이상이었고, 조사기간에 모두 346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함. 분석결과는

수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그룹은 6~8시간인 그룹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46% 높았음.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그룹도 6~8시간인 그룹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18%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통 잠이 부족하면 체내의 대사활동이 교란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증가하고 이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뇌졸중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이 분석에서는 긴 수면시간과 뇌졸중 위험 증가의 연관성이 이러한 통상적인 심혈관질환 위험요인들과는 무관

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잠을 오래 자는 것이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 보다는 그 어떤 기저질환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연

구팀은 해석

 긴 수면시간은 심혈관질환의 '원인'이라기 보다 심혈관질환의 한 '증상'일 수 있다는 것

 이 연구결과는 '신경학'(Neurology) 최신호에 게재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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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엄마 목소리…미숙아 뇌발달시킨다 (美 연구)

 실험 결과, 엄마의 목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은 그룹의 아기들은 상대 그룹의 아기들 보다 대뇌 측면의 피질이 30% 정도 증가했다. 대뇌

측면은 청각을 담당하는 곳인데, 그동안 아이의 나이에 비례해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음. 다만 대뇌의 앞부분인 전두각과 우뇌와

좌뇌 사이에 있는 뇌량 같은 대뇌의 다른 부분은 크기가 비슷함

 연구팀은 “최소한 청각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성숙하는 데는 엄마와의 경험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이 시기의 뇌 발달이 아이의

언어 발달과 듣기 능력을 정말 향상시키는지도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힘

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 온라인판 23일자에 게재 출처: 헤럴드경제

 미숙아가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청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특히 발달한다

는 연구 결과가 발표

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은 25~32주 신생아 40명 가운데 무작위로 21명을 선

택해 엄마의 목소리, 노랫소리, 심장박동 소리 등 자궁 안에서 듣던 익숙한

소리를 45분 간격으로 하루 3시간씩 한 달간 들려줌. 반면 나머지 19명에

게는 엄마의 소리 대신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와 함께 냄

새, 빛 등 일상적인 환경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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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유산균이 장까지 얼마나 잘 생존해 가느냐임. 유산균을 섭취했더라

도 위와 장을 거치면서 소화액인 위산 등을 만나면 유산균이 죽고 말기 때

문. 이에 일동제약은 사중 코팅 기술을 이용해 유산균을 네 가지 막으로 감

싸고, 이를 통해 위산·소화액 등으로부터 유산균을 보호하고 장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증식도 많이 할 수 있고, 장 점막의 면역세포도 조절할 수 있

게 함

 일동제약이 개발한 치매 예방 유산균 'IDCC 3801', 항(抗)아토피성 피부염

유산균 'RHT-3201' 등은 상용화 단계에 진입함. 이런 유산균을 넣어 만든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몸에 이로운 유산균) 제품인 '하이락토`' 시리즈

를 출시. 양질의 유산균을 대거 첨가해 소화불량·천식·아토피 등 다양한 질

환을 치료할 수 있게 한 것임

 최근에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과 유산균 등을 이용한 화장품도 만들고 있음. 

화장품에 유산균 성분을 넣어 보습·항염 등의 효과를 늘리는 것임

출처: 조선비즈

1. 장내유산균으로아토피·치매치료가능

▲ 일동제약 중앙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유산균을 이용한
프로바이오틱스 연구를 하고 있다. / 일동제약 제공

 일동제약은 국내 제약업체로는 유일하게 유산균 전문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일동제약은 장 점막에 있는 면역 세포를 조절해 아토피·천식 등 면역질환까지 치료하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 장과 뇌가 밀접

한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치매 예방 치료제도 만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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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지팡이’부터 ‘바이오스탬프’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사회 격차 해소할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의료, 정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격차를 해소할 ‘10대 미래유망기술’을 선정해 26일 발표

 영국 런던위생열대의대가 개발한 스마트폰 앱 ‘피크 비전(Peek Vision)’은 의료 격차를 해소할 대표적인 기술로 꼽힘. 피크 비전을 실행하고

눈을 촬영하면 시력뿐만 아니라 백내장 등 안과 질환도 진단할 수 있음. 피크 비전은 실제로 케냐에서 환자 5000명을 진단하는 데 쓰였음

 국내에서는 이진석 원광대 의대 교수팀이 2013년 스마트폰 카메라에 손가락

을 대면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질환인 심방세동을 진단할 수 있는 앱을 개

발. 이 교수는 “심장이 뛸 때 혈관으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에 따라 손가락 색이

미세하게 변하는 원리를 활용했다”고 말함

 피부에 스티커 형태의 얇은 전자 소자를 붙여서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기

술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류가 개발되고 있음.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MC10은 심전도, 뇌파, 근전도, 온도, 스트레스 등을 측정하는 ‘바이오스탬프

(Biostamp)’를 개발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음

 구글은 혈당을 측정하는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 중임

스마트폰 앱 ‘피크비전(Peek Vision)’을 실행한 뒤
카메라로 눈을 촬영하면 백내장까지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다. - Peek Visio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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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지팡이’부터 ‘바이오스탬프’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사회 격차 해소할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 반경 50m 이내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찾아 다양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비컨(Beacon) 기술은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자동으로 안내

하는 ‘디지털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음

 또 피부에 진동과 온도 등 자극을 줘 가상현실에서도 실제 감각과 동

일한 느낌을 재현하는 ‘가상촉감기술’을 사용하면 박물관에 가지 않

고도 유물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어 문화 격차를 줄일 수 있음

 스마트 기기로 학습자의 인지 수준과 정서 상태를 분석해 학습 능력

과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스마트러닝’은 교육

격차를 해소할 기술로 선정됨. 미국 퍼듀대는 학습자의 진도를 신호

등처럼 빨강, 노랑, 초록 등 세 단계로 구분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코스 시그널(Course Signal)’을 개발함

 이 밖에 빛에 정보를 실어 통신하는 ‘라이파이(Li-Fi)’ 기술,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나노 기술, 3차원 홀로그래픽 기술 등이 10대 기술로 선

정됨

스티커나 반창고처럼 피부에 붙여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바이오스탬프’. - MC10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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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세계 뇌 주간 대구경북공동 개최

 세계 뇌 주간 행사는 21세기 ‘뇌의 시대(CENTURY OF BRAIN)'를 맞이하여, 일반인들에게 뇌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매년 3월 셋째주에 동시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에서도 매년 뇌주간을 맞이하여 뇌연구 관련 학회 및 대학교 등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

 “세계 뇌 주간(2015 WBAW)”을 맞이하여 뇌연구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국 행사를 한국뇌연구협회

와 한국뇌연구원 공동주관으로 개최함

 일 시 : 2015. 3. 14(토), 13:00~18:00

 장 소 : 한국뇌연구원 대강당/1층 전시실

 대 상 :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일반인 누구나 참석 가능

 주관기관 : 한국뇌연구협회, 한국뇌연구원

 주최기관 : 한국뇌연구원, DGIST, 경북대학교 뇌과학연구소,

대구가톨릭대학교 뇌공학연구소,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대구한의대학교 경락핵심연구센터

 행사제목 : 치매예방과 뇌장수법: “뇌건강 100세까지”

※ 프로그램 목차 및 신청접수는 빠른 시일 내에 KBRI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



감사합니다


